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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the second year data of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elementary 4 

panel, this study attempted to elucidate variables related to elementary school 5th graders’ life 

satisfaction and how the variables are clustered in each gender. Analyzing the data of 2378 5th graders 

(boys 1180, girls 1084) indicated that variables related to their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parenting style, peer attachment, grad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Both boys and girls were 

clustered into three clusters. The cluster 1 children indicated the highest degrees of self-esteem, peer 

attachment, grad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levels, and they perceived parenting style more 

positively than the children from the other clusters. The cluster 3 children showed the opposite trends 

to the cluster 1 children in each of the five variables and the cluster 2 showed middle levels in all 

of the variabl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cluster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differences of 

children’s life satisfaction and explanatory variables of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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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은 구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

구하며 살아간다. 최근에 생존을 한 기본 인 

욕구가 충족되고 어느 정도의 물질  풍요를 

리게 되자 웰빙(well-being)의 열풍이 일어나 

인은 한 차원 더 높은 삶의 풍요를 추구하게 

되었다. 학계에서도 인간의 궁극 인 삶의 목

을 더 나은 삶의 질에 두어야 한다는 정심리

학(Arthaud-Day, Rode, Mooney, & Near, 2005)

의 향으로 삶의 질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삶의 만족도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삶의 만족도란 주 인 안녕감을 나타내는 

핵심 인 지표로서 개인이 자신의 반 인 삶

에 해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 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Huebner, 2004; Pavot, Diener, 

Colvin, & Sandvik, 1991) 만족의 정도는 삶에 

해 개인이 설정한 만족의 기 과 재 자신이 지

각하는 삶의 상황 사이의 비교에 기 하므로 주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Valois, Zullig, Huebner, 

& Drane, 2004). Day와 Jankey(1996)도 객  

삶의 상황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서 요한 요소이지만 그들의 경험에 한 주

 해석, 평가가 더욱 결정 인 역할을 한다고 

하 다. 삶의 만족도에 한 모델이 성인을 상

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에 한 기연구는 

노인을 포함한 성인 상 연구에 국한되었다. 그

러나 최근 10여 년 동안에 삶의 만족도는 아동과 

청소년 상 연구에서 가장 주목 받는 연구주제

가 되었다(Lyons, Huebner, Hills, & Horn, 2013; 

Proctor, Linley, & Maltby, 2009).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그들의 정신

건강, 사회  계, 학교생활 등과 련되며

(Proctor et al., 2009) 정  발달을 하는 생

활사건의 부정  향에 한 보호요인의 역할

을 하므로(Huebner, 1991; McKnight, Huebner, 

& Suldo, 2002)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에게 있어서도 유용한 심리  요인이다. 특히, 

최근의 연구는 어린 시기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

감이 이후 시기의 삶에 지 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여(Bender, 1997; Lyons et al., 2013; 

Martin, Huebner, & Valois, 2008; Saha, Huebner, 

Suldo, & Valois, 2010)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작업이 주요 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한 

주  행복감,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

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

학교 사회발 연구소에서 발표한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Yeom, 

Kim, Lee, Park, & Lee, 2013)에 의하면, 우리나

라 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최하 이며 이러한 결과가 5년간 지속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 

도탈락, 비행 등의 문제행동이 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연령이  낮아

져 학령기 아동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Lee & 

Kwak, 2011)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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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한 만족과 행복에 해서도 더욱 심층

인 근이 요구된다. 과거보다 아동의 성장발달

이 빨라져서 등학교 4학년 정도에 사춘기로 

어들어 학령기 후기 아동은 이차 성징과 이에 

따른 신체 , 인지 , 정서 , 사회  변화를 겪

게 된다(Shin, Jeon, & Yoo, 2010). 이러한 변화

를 경험하는 아동은 불안과 스트 스를 심하게 

겪지만 이 발달 기를 잘 해결하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행복한 삶을 이끌 

수 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환되는 학령

기 후기는 청소년기와 성인의 건강한 삶의 근간

을 이루는 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 아동의 

주  행복 는 삶의 만족도는 미래 우리 사

회의 건강을 측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정 으로 결정된 상태가 아니

라 개인내  요인과 환경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  특성을 가지므로(Fujita & Diener, 2005)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해서는 다양한 련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An, Lee, & Lim, 

2013; Gilligan & Huebner, 2002; Kim & Lim,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요인, 가족

요인, 래요인, 학교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포

함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내  특성 즉, 개인 인 자원에 의해서 

더욱 많이 측되는데(Diener & Seligman, 2002; 

Fujita & Diener, 2005)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 변인은 아동의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자아

에 한 평가 인 측면으로서 개인의 자신에 

한 생각 는 단과 련된 개념이다(Rosenberg, 

1986). 즉, 자존감은 자신에 한 태도, 자신의 

가치에 한 단으로서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성공 이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믿는 

정도이다. 자존감은 주변 환경과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행동방

향을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므로 격한 

신체 , 심리  변화에 응해야 하는 아동기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존감의 형성은 요한 

발달과업이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해 정 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삶에 

해 반 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An et al., 2013; Chae, 2013; J. Kim, 

2012; Lucas, Deiner, & Suh, 1996; Shin et al., 

2010).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가족요인은 부모요인으

로서 부모양육태도, 부모애착 는 지지, 의사

소통을 포함한 자녀와의 상호작용 등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지원  부모의 지원을 많이 받을 때 학

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Park, Kim, 

Kim, & Min, 199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도 부

모의 지원의 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Kim & Park, 1999; Min, Park, & Kim, 

2002).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

구(Lee, 2009)에서 부모애착  지지가 4, 5, 6

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일 되게 향을 미

쳤으며 부모의 개방 인 의사소통(Cho, Kim, & 

Kim, 2011) 한 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 모

두의 삶의 만족도를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부정 인 의사소통은 청소년 남, 녀 

모두의 심리  안녕감을 낮게 하는 반면, 부모

가 가족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양육방식은 남학생의 심리  안녕감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Jo & Kim, 2011). 그리고 부

모의 자녀에 한 과잉 기 와 간섭은 청소년 

자녀의 낮은 삶의 만족도 수 과 계가 있었다

(Kim & Lim, 2013). 따라서 자녀의 삶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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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부모가 온정 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개방

으로 의사소통하는 등 정 인 부모-자녀 

계를 형성할 때 높은 반면, 부모-자녀 계가 

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무 심하며 거부 일

수록 낮은 수 을 보일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다

른 사회  계는 래와의 계이다. 아동기에 

들어서 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래의 

향력과 친 감이 증가하여 래 계의 질은 

아동  청소년의 정  성장발달에 요한 요

인이 된다. 그리고 아동 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 까지 애착이나 친 감의 상으로 부모

보다는 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Nickerson 

& Nagle, 2004). 래는 아동에게 새로운 상황

에서 편안함을 제공하는 안 지 가 되며 이러

한 안 지 의 부재는 불안의 원천이 되고 자

신의 가치 지각에 손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래애착은 부모애착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삶

의 만족도를 잘 견한다는 보고(Nickerson & 

Nagle, 2004)가 있는 반면, 래애착은 부모애

착과 달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상 이 없다

는 보고(Lee, 2010; Yoo, Lee, & Kim, 2005)도 

있어 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최근의 

종단  연구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의 래 계

는 당시의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의 

만족도를 언하므로(Ferguson, Munoz, Garza, & 

Monica, 2014; Marion, Laursen, Zettergren, & 

Bergman, 2013)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한 연

구는 래요인에 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

야 할 것이다.

삶의 역이 가정에서부터 학교로 확장되는 

학령기의 아동은 학교에서 부분의 시간을 보

내며 생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이 

학교생활에 응하고 만족하는 정도는 그들의 

반 인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

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

족도에 련되는 학교요인으로서 성  만족도

와 학교생활 응 변인을 다루고자 한다. 학교는 

배움의 장소이며 학업성취를 목 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학업성취 곧 학업성 은 학교생활만

족과 반 인 삶의 만족도에 요한 향을 미

칠 것으로 기 된다. 특히, 입시에 한 압감

으로 학업스트 스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아

동과 청소년에게 학업성 이나 학교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그들의 삶에 한 안녕감이나 만족감

을 결정하는데 인 향을 미친다(Cha & 

Kim, 2002). 일반 으로 성 이 높을수록 삶의 질

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 Kim, 

Oh, & Choi, 2006; Moon, Ryu, Kim, Lee, & 

Hong, 2000). 삶의 만족도에 한 학업성 의 

향이 학령기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 남학생에게서는 학업성 이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학생에게서는 의미 

있는 향 변인으로 보고되었다(Lee & Kwak, 

2011).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자체가 주

 평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학업성  변인을 

성  자체보다는 자신의 성 에 만족하는 정도

로 측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과 련된 학교요

인의  다른 변인은 학교생활 응으로서 학교

생활 응은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업  하나이

다. 학령기 때의 학교생활 응이 청소년기와 성

인기의 반 인 응력을 높이는 주요 변인이

라는 것이 밝 지면서 그 요성이 더욱 강조되

고 있다(Song, Kim, & Hwang, 2011). 학교생활

응은 학생이 학교의 환경과 조화로운 계를 

형성하면서 개인의 요구를 합리 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Choi, 2013)하며 학교생활

응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교사와의 계, 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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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이 포함된다(Hong 

& Kim, 2005). 아동의 생활 역에서 학교가 많

은 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에 응

하는 정도가 아동의 반 인 삶의 만족도에 기

여할 것이라고 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

는 주로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되

고 있으므로(An et al., 2013; Kim & Lim, 2013; 

Lee, 2013)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상

으로 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응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다양

한 요인의 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에서 아동

의 삶의 만족도의 련 변인 연구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래요인, 학교요인을 동시에 포함하

여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도 삶의 만족

도에 련되는 요인을 종합 으로 다루고자 하

다(e.g. Lee & Park, 2011; Moon et al., 2000). 

그러나 다양한 변인들과 삶의 질 는 만족도간

의 계를 살펴보았을 뿐 련 변인들의 조합을 

통해 어떠한 동질 인 하 집단이 존재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유형화(Borgen & Barnett, 1987) 

하여 삶의 만족도에 한 이해를 도모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한 Lee와 Park(2011)이 국

에서 표집한 등학교 4～6학년 아동 972명을 

상으로 아동 삶의 질을 연구하 으나 표집의 

표성이 높은 패 조사 데이터로 우리나라 학

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련 변인의 

계에 해 분석하는 것은 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편 성별에 따라 아동의 심리 인 특성의 차

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성차를 보고하는 

연구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반 인 삶에 

해 만족하는 정도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높

은 것으로 자주 보고(Choi, 2012; Goldbeck, 

Schmitz, Besier, Herschbach, & Henrich, 2007; 

Kwak, 2007; Lee, 2010; Moksnes, Lohre, & 

Espnes, 2013; Park, 2005; Shin et al., 2010) 되

고 있는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한 연구도 있다(Cho et al., 2011; Lee & Kwak, 

2011).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

인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Cho et al., 

2011; Choi, 2012; Jo & Kim, 2011; Shin et al., 

2010). 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상으로 

한 Lee와 Kwak(2011)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상

호작용이 남학생, 여학생 모두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학업성 은 여학

생의 삶의 만족도에서만 련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학령기 아동을 상으로 한 삶의 만

족도 련 분석에서 성을 구분하여 다룰 것인지

에 해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는 복잡한 다차원  특성을 가지고 있는(Fujita 

& Diener, 2005)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라 기 되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래요인, 학교요인을 동시에 다루고자 하 다. 

이를 하여 개인요인으로 아동의 자존감, 가족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방식, 래요인으로는 

래애착, 학교요인으로는 성  만족도와 학교생

활 응 등을 연구변인으로 포함하 다. 그리고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2012)의 

‘KCYPS(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2010 4 패  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

령기 후기에 해당하는 등학교 5학년 아동의 

성별로 삶의 만족도의 수 과 련 변인을 탐색

하고 련 변인 간의 계에 기 하여 련 변

인들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연

구의 목 을 두었다. 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한 기

 정보를 제공하는데 궁극 인 목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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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Health School-transfer After-school

Very 

healthy

A little 

healthy

A little 

unhealthy

Very 

unhealthy
Experienced Unexperienced Experienced Unexperienced

Boy

n(%)

468 648 52 11 41 1139 1025 131

(39.7) (55.0) (4.4) (.9) (3.5) (96.5) (88.7) (11.3)

Girl 

n(%)

413 605 59 6 56 1028 987 76

(38.1) (55.9) (5.4) (.6) (5.2) (94.8) (92.9) (7.1)

Annual income(Million won) Parent’s educational level

Under 20 20～39 40～59 Over 60
Under 

high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NA

Boy 

n(%)

100 389 389 278 Father 

n(%)

44 800 217 916 109 11

(8.7) (33.7) (33.7) (24.0) (2.1) (38.1) (10.3) (43.7) (5.2) (.5)

Girl 

n(%)

89 352 345 277 Mother 

n(%)

40 1020 279 728 51 9

(8.4) (33.1) (32.5) (26.1) (1.9) (48.0) (13.1) (34.2) (2.4) (.4)

본 연구의 목 을 다루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등학교 5학년 아동의 성별로  

삶의 만족도와 련된 변인은 무

엇인가?

<연구문제 2> 등학교 5학년 아동의 성별로  

삶의 만족도 련 변인은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NYPI(2012)의 ‘KCYPS 2010 4 

패  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1.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2009년 4월 기  한국아동

청소년 4패 , 즉 2차년도에 등학교 5학년

인 아동 2378명 에서 성별이 결측인 경우를 

제외한 2264명으로, 남아 1180명, 여아 1084명

이었다. 

Table 1을 보면, 남아의 94.7%, 여아의 94.0%

가 건강한 편이고 다수의 남녀 아동은 학 

경험이 없지만 방과후 학교(사교육 포함) 경험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소득은 남아와 여

아 모두 4천만원～5천만원 , 2천만원～3천만원

인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졸과 고졸, 어머니의 경우 고

졸과 졸의 순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연구도구

1)삶의 만족도 

S. Kim 등(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3개 문

항을 사용하 다( : “나는 사는 게 즐겁다.”). 

4  척도 형식의 각 문항에 한 평균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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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삶의 만족도가 조작  정의되었고, 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

다. 문항신뢰도인 Cronbach의 α 값은 .81로 

나타났다.

2)자존감

Rosenberg(1965)의 자존감척도를 번안한 10

개 문항(cited from Behavioral Science Research 

Center of Korea University, 2000)으로 측정되었

다( :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

껴진다.”). 4  척도의 문항반응 양식에 따라 반

응한 수의 문항 평균 수를 산출하여 사용하

고, 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 다. 문항신뢰도인 Cronbach의 α 값은 

.78이었다.

3)부모의 양육방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 측정을 해 

2차년도 패 조사에서는 Hur(2000), Kim(2003)

이 구성한 아동학  문항  일부를 참고로 하여 

연구진이 작성한 방임과 처벌에 한 4  척도 

형식의 각 4개 문항을 사용하 다( : “부모님

(보호자)께서는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

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이 많다.”). 총 

8개 문항에 한 문항신뢰도인 Cronbach의 α 값

은 .6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개 문항의 평균

수로써 양육방식 수를 산출하 으므로 양

육방식 수가 높을수록 방임과 처벌이라는 부

정 인 양육 수 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간

주하 다. 

4) 래애착 

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

작한 애착척도(IPPA) 총 25문항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하 역 당 3개 문항씩 총 9문항

으로 구성(cited from Hwang, 2010) 되었다( :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

다.”). Cronbach의 α 값은 .78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는 문항 평균 수를 산출하여 래애착 

수로 사용하 고 수가 높을수록 래애착 

수 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5)성 만족도

본 변인은 성  반에 한 만족도를 질문

하는 “학생은 자신의 성 에 해 얼마나 만족

합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패

조사 연구진이 작성한 이 문항에 해 아동은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않

는 편이다,  만족하지 않는다의 4  척도에 

반응하 고, 수가 높을수록 성 에 한 만족

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 다.

6)학교생활 응

학교생활 응은 Min(1991 cited from Jeong, 

2009)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등학생용으

로 제작한 학교생활 응 척도의 문항을 수정ㆍ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도구

의 하 역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 계, 

교사 계이며 하 역당 4  척도의 5개 문

항,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역

별로 문항 를 들면,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

있다.”,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

동을 열심히 한다.”, “내 짝이 교과서나 비물

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와 같다. 

문항신뢰도 Cronbach의 α 값은 .89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응 수로 문항 

평균 수를 산출하여 사용하 고, 수가 높을

수록 학교생활 응도가 낮다고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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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arson’s correlational coefficients of life satisfaction and related variables in boys and 

girls

Self-esteem
Parenting 

style

Peer 

attachment

Grad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arenting style
.48**a

.44**
b

Peer attachment
.54** .38**

.57** .39**

Grade satisfaction
.35** .22** .21**

.41** .20** .24**

School adjustment
.46** .41** .44** .27**

.54** .44** .50** .29**

Life satisfaction
.57** .43** .46** .25** .45**

.59** .42** .47** .33** .48**

**p < .01.

a: Boys, b: Girls.

3.자료분석

등학교 5학년 아동의 성별로 아동 삶의 만

족도와 련된 변인을 알기 해 먼  삶의 만족

도  련 변인 수간의 상 계수를 산출하

고, 그 변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한 향력을 

확인하기 해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등학교 5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련 변

인들의 구성 유형을 알기 해서는 련 변인 측

정치를 표 수화 한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군집의 수(K)는 군집별 변량분석의 제곱합이 

최소화되고 군집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K값으로 선택(Susman, Schmelk, Ponirakis, & 

Gariepy, 2001)함으로써 3개로 결정하 다. 그

리고 군집간 차이를 련 변인별로 확인하고자 

변량분석하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검증을 

하 다. 아울러 군집유형화의 타당성 검토를 

해 무선 반분 표본으로써 군집분석 결과의 교차

타당도를 검토하 다. 

나아가 각 군집유형의 특성을 알기 해 첫

째, 군집 유형간 삶의 만족도 차이를 변량분석

하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검증을 채택하

다. 둘째, 군집내 련 변인들의 구성 특성을 분

석하기 해 군집별로 련 변인들을 독립변인

으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  

회귀분석 하 다.

Ⅲ. 결과분석

1.삶의 만족도 련 변인

아동의 성별로 삶의 만족도 련 변인을 조

사하기 하여 삶의 만족도와 다른 연구변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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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for life satisfaction in boys and girls

Gender Model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R
2

F

Boys 1 Self-esteem .79 .03 .57*** .33 571.45***

2 School adjustment .32 .04 .23*** .37 343.43***

3 Parenting style .25 .04 .16*** .39 247.66***

4 Peer attachment .18 .04 .14*** .40 196.36***

Girls 1 Self-esteem .81 .03 .59*** .34 564.85***

2 School adjustment .38 .05 .239*** .38 336.32***

3 Parenting style .26 .05 .15*** .40 240.71***

4 Peer attachment .16 .04 .13*** .41 188.27***

5 Grade satisfaction .08 .02 .10*** .42 155.28***

***p < .001.

의 상호 상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 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아와 여아 모두 자존감, 양육방식, 래애착, 

성 만족도, 학교생활 응 변인 각각이 삶의 만

족도와 유의한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삶의 만족도의 련 변인 간의 상 계수는 

남아의 경우 .22～.54, 여아의 경우 .20～.57로 

나타나 유의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 분석에서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계를 

보인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력을 

조사하기 해 성별로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3에 각각 제시하 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남아의 경우, 투입

된 독립변인  자존감(33%), 학교생활 응(4%), 

양육방식(2%), 래애착(1%)의 순으로 삶의 

만족도 설명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

의 경우도 유의한 측 변인과 그 향력의 순

서가 남아와 동일하게 나타났고(자존감 34%, 

학교생활 응 4%, 양육방식 2%, 래애착 1%) 

성 만족도 변인이 삶의 만족도를 측하는 변

인으로서 설명변량을 1% 추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삶의 만족도 련 변인의 유형화

아동의 성별로 삶의 만족도의 련 변인 구

성 유형을 조사하기 해 군집의 수를 3개로 지

정하여 군집분석한 결과는 Table 4, Table 5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군집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 

Figure 2와 같다.

Table 4에서 보듯이 남아의 경우 삶의 만족

도 련 5가지 변인 모두 평균 수가 -.97～-.65

의 분포를 보이는 군집1(356명, 30.27%), 련 

변인들의 평균 수가 Z 수의 평균에 근 하는 

-.11～.40의 분포를 보이는 군집2(528명, 44.90%), 

군집1과 상반되게 5가지 련 변인 모두 평균

수가 .72～1.17의 분포를 보이는 군집3(292명, 

24.83%)으로 유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변인별로 군집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존

감(F = 674.25), 양육방식(F = 482.25), 래애

착(F = 479.33), 성 만족도(F = 189.64), 학교

생활 응(F = 403.72) 변인들 모두 유의한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그리고 사후

검증에 의해 련 변인들 모두에서 군집3, 군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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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and ANOVA in boys

Predicting variable

Cluster1

(n = 356)

Cluster2

(n = 528)

Cluster3

(n = 292)

Total

(N = 1176)
a

F Scheffé’s test
M

(SD)

M

(SD)

M

(SD)

M

(SD)

Self-esteem
-.97 .16 .98 .03

674.25*** Cluster1<2<3
(.67) (.65) (.76) (1.00)

Parenting style
-.70 .04 1.17 .10

482.25*** Cluster1<2<3
(.60) (.79) (.88) (1.03)

Peer attachment
-.84 .40 .80 .12

479.33*** Cluster1<2<3
(.68) (.74) (.74) (.97)

Grade satisfaction
-.65 -.11 .72 -.07

189.64*** Cluster1<2<3
(.80) (.89) (.99) (1.02)

School adjustment
-.70 .21 1.12 .16

403.72*** Cluster1<2<3
(.78) (.73) (.97) (1.05)

***p < .001.

a: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군집1의 순으로 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군집1은 다른 두 군집보다 자존감, 

성 만족도, 래애착, 학교생활 응이 높고 양

육방식이 정 이라는 특성을 보이며 반 로, 

군집3은 자존감, 래애착, 성 만족도, 학교생

활 응이 낮고 양육방식이 부정 인 특성을 보

이며 다른 두 군집에 비해 그 숫자가 상 으

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 으로 가장 

많은 수의 남아가 군집2에 속하며 이들은 5가

지의 변인별 수 이 군집1과 군집3의 간수

이라고 볼 수 있었다. 

Table 5에 의하면 여아는 삶의 만족도 련 

변인 모두의 평균 수가 Z 수의 평균보다 낮

은 -1.05～-.45의 분포를 보이는 군집1(371명, 

34.26%), 련 변인들의 평균 수가 -.10～.23

의 분포를 보이는 군집2(505명, 46.63%), 군집1

과 상반되게 련 변인 모두 평균 수가 .73～

1.06의 분포를 보이는 군집3으로 유형화됨을 알 

수 있었다. 측변인별로 군집간의 차이를 검증

한 결과, 자존감(F = 746.20), 양육방식(F = 

375.94), 래애착(F = 587.03), 성 만족도(F = 

131.81), 학교생활 응(F = 497.57) 변인들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그리고 사후검증에 의해 련 변인들 모두에서 

군집3, 군집2, 군집1의 순으로 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군집1은 다른 두 군

집보다 자존감, 래애착, 성 만족도, 학교생활

응이 높고 양육방식이 정 이라는 특성을 

보이지만 반 로 군집3은 자존감, 성 만족도, 

래애착, 학교생활 응도가 낮고 양육방식이 

부정 인 특성을 보이며 다른 두 군집에 비해 

해당 아동의 수가 상 으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군집2는 5가지의 변인별 수 이 군

집1과 군집2의 간 수 이며 해당 아동의 수

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아의 삶의 

만족도 련 변인들의 유형화 특성은 남아의 유



등학교 5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련 변인의 유형화 연구 11

- 81 -

<Table 5>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and ANOVA in girls

Predicting variable

Cluster1

(n = 371)

Cluster2

(n = 505)

Cluster3

(n = 207)

Total

(N = 1083)
a

F Scheffé’s test
M

(SD)

M

(SD)

M

(SD)

M

(SD)

Self-esteem
-1.00 .23 1.06 -.03

746.20*** Cluster1<2<3
(.65) (.61) (.74) (1.00)

Parenting style
-.73 -.10 1.01 -.10

375.94*** Cluster1<2<3
(.57) (.76) (.90) (.95)

Peer attachment
-1.05 .09 .95 -.14

587.03*** Cluster1<2<3
(.65) (.70) (.78) (1.01)

Grade satisfaction
-.45 .19 .73 .07

131.81*** Cluster1<2<3
(.82) (.85) (.99) (.97)

School adjustment
-.95 .00 .79 -.17

497.57*** Cluster1<2<3
(.65) (.63) (.73) (.91)

***p < .001.

a: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Figure 1> Boy’s clustering <Figure 2> Girl’s clustering

형화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아동의 성별 군집분석 결과의 타당성 분

석을 해 무선 으로 반분 표본을 선정하고 동

일한 방법으로 3집단으로 군집분석함으로써 교

차타당화를 검토한 결과는 Table 6과 Table 7에

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6과 Table 7에서 알 수 

있듯이 무선  반분 표본에 의한 교차타당화의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군집 내 변인들의 평균

수의 분포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 남

아와 여아의 군집별 해당 아동의 분포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분석 상을 무선 으로 

반분함에 따른 분석사례 수 차이를 고려할 때 

남아와 여아의 각 체 표본을 상으로 한 군

집분석의 결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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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by randomized split-half sample and ANOVA in boys

Predicting variable

Cluster1

(n = 208)

Cluster2

(n = 279)

Cluster3

(n = 211)

Total

(N = 598)
F Scheffé’s test

M

(SD)

M

(SD)

M

(SD)

M

(SD)

Self-esteem
-.96 .25 1.10 -.02

365.09*** Cluster1<2<3
(.65) (.63) (.86) (1.02)

Parenting style
-.72 .23 1.28 .09

273.38*** Cluster1<2<3
(.57) (.78) (.92) (1.03)

Grade satisfaction
-.76 -.02 .90 -.11

138.77*** Cluster1<2<3
(.80) (.86) (.95) (1.04)

Peer attachment
-.77 .42 .81 .08

211.98*** Cluster1<2<3
(.73) (.79) (.72) (.98)

School adjustment
-.64 .27 1.12 .11

200.27*** Cluster1<2<3
(.79) (.64) (.97) (.99)

***p < .001.

<Table 7>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by randomized split-half sample and ANOVA in girls

Predicting variable

Cluster1

(n = 173)

Cluster2

(n = 275)

Cluster3

(n = 105)

Total

(N = 553)
F Scheffé’s test

M

(SD)

M

(SD)

M

(SD)

M

(SD)

Self-esteem
-1.07 .24 1.04 -.02

405.59*** Cluster1<2<3
(.61) (.62) (.70) (1.00)

Parenting style
-.71 -.14 .94 -.11

184.64*** Cluster1<2<3
(.55) (.74) (.80) (.90)

Grade satisfaction
-.50 .16 .84 .08

86.77*** Cluster1<2<3
(.74) (.85) (.95) (.96)

Peer attachment
-1.07 .17 .86 -.09

268.43*** Cluster1<2<3
(.67) (.72) (.80) (1.02)

School adjustment
-.95 -.03 .88 -.15

278.46*** Cluster1<2<3
(.62) (.61) (.74) (.9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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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s from ANOVA of life satisfaction scores by clusters 

Gender

Cluster1 Cluster2 Cluster3

FM

(SD)

M

(SD)

M

(SD)

Boys
1.26

a
1.74

b
2.15

c

225.58***
(.39) (.54) (.67)

Girls
1.34a 1.91b 2.34c

273.95***
(.41) (.54) (.62)

***p < .001.

a, b, c: Result from Scheffé’s test.

<Table 9> Result from regression analysis about effects of the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by 

gender and clusters

Gender Cluster Model
Added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R

2 ⊿R
2

F

Boys

Cluster1

(n = 356)

1 Self-esteem .15 .03 .25*** .06 .06 23.08***

2 School adjustment .08 .03 .17*** .09 .03 17.33***

3 Parenting style .10 .03 .15** .11 .02 14.73***

Cluster2

(n = 528)

1 Self-esteem .21 .04 .25*** .06 .06 35.99***

2 Parenting style .08 .03 .12** .08 .02 22.45***

3 School adjustment .10 .03 .14*** .10 .02 18.71***

4 Peer attachment .08 .03 .12** .11 .01 16.13***

5 Grade satisfaction .06 .03 .10* .12 .01 13.93***

Cluster3

(n = 292)

1 Self-esteem .41 .05 .47*** .22 .22 81.23***

2 Peer attachment .25 .05 .27*** .29 .07 58.35***

3 School adjustment .12 .04 .17*** .32 .03 44.23***

4 Parenting style .09 .04 .12* .33 .01 35.22***

Girls

Cluster1

(n = 371)

1 Self-esteem .15 .03 .24*** .06 .06 22.44***

2 Grade satisfaction .09 .03 .17*** .09 .03 17.10***

3 School adjustment .06 .03 .10* .10 .01 12.93***

Cluster2

(n = 505)

1 Self-esteem .20 .04 .23*** .05 .05 27.21***

2 School adjustment .12 .04 .14** .07 .02 18.80***

3 Parenting style .06 .03 .09* .08 .01 13.99***

Cluster3

(n = 207)

1 Self-esteem .34 .05 .40*** .16 .16 39.60***

2 Parenting style .13 .04 .20** .20 .04 25.41***

3 School adjustment .14 .05 .17** .23 .03 19.81***

4 Peer attachment .14 .05 .18** .26 .03 17.54***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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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유형의 특성을 알기 해 첫째, 군집간 

특성으로서 성별로 군집간 삶의 만족도 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보듯이 남아의 경우, 유의한 차

이가 있어 군집3(M = 2.15, SD = .67), 군집2(M 

= 1.74, SD = .54), 군집1(M = 1.26, SD = .39)의 

순으로 수가 높게 나타났다(F = 225.58, p < 

.001). 이에 군집1의 아동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군집2, 군집3의 순으로 해당 군집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여아의 경

우에도 세 군집간 수의 차이가 유의하여(F = 

273.95, p < .001), 군집3(M = 2.34, SD = .62), 

군집2(M = 1.91, SD = .54), 군집1(M = 1.34, 

SD = .41)의 순으로 수가 높았다. 이에 군집1, 

군집2, 군집3의 순으로 해당 군집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 각 군집 내에서 련 변인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기 해 련 변

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성별․군

집별로 단계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9에서 각 군집 내 련 변인들의 특성

을 살펴보면, 남아의 군집1의 경우 자존감(β = 

.25), 학교생활 응(β = .17), 양육방식(β = .15)

의 순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총 11%의 변량이 설명되지만, 다른 두 군집과 

달리 래애착은 유의한 설명변인이 아닌 것으

로 나타났다. 군집2는 자존감(β = .25), 양육방

식(β = .12), 학교생활 응(β = .14), 래애착(β 

= .12), 성 만족도(β = .10)에 의해 삶의 만족

도 변인의 총 12% 변량이 설명됨으로써 다른 

군집들보다 다양한 변인들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집3은 자존감(β = .47), 래애착

(β = .27), 학교생활 응(β = .17), 양육방식(β = 

.12)에 의해 삶의 만족도 설명이 가능한 군집으

로 나타났다. 특히 자존감은 총 설명변량 33% 

 22%를 설명할 수 있고 래애착 역시 7%를 

설명함으로써 다른 두 군집에서의 설명력보다 

상 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아의 군집1은 자존감(β = .24), 성 만족도

(β = .17), 학교생활 응(β = .10) 변인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총 10%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다른 군집들과 달리 성 만족도가 유의한 

향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군집2는 자존감(β 

= .23), 학교생활 응(β = .14), 양육방식(β = 

.09)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

인이고 총 8%를 설명할 수 있는 군집으로 나타

났다. 군집3은 자존감(β = .40), 양육방식(β = 

.20), 학교생활 응(β = .17) 외에 래애착(β = 

.18)이 다른 군집들과 달리 유의한 독립변인으

로 추가되어 총 26%의 삶의 만족도 변량에 

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군집은 자존감

의 설명력이 높고 나머지 세 개 유의 변인들의 

설명변량은 3%～4%의 유사한 수 으로 나타

났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등학교 5학년 아동의 

성별로 아동 삶의 만족도에 련된 다양한 변인

을 알아보고, 이러한 련 변인들이 어떻게 유

형화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 이 있었

다. 연구문제별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먼  사 분석을 통해 삶의 만족도는 남아가 

여아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이 남아와 여아의 만족도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지해 주는 결과 다. 

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학령기의 남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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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보다 자신의 삶에 해 더 만족한다는 선행

연구들(Choi, 2012; Goldbeck et al., 2007; 

Kwak, 2007; Lee, 2010; Lee & Park, 2011; 

Moksnes et al., 201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었다. 학령기 기부터 여아는 인 계 지향  

특성으로 인해 남아보다 타자의 평가나 비교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와 계가 

깊은 자아존 감(e.g. An et al., 2013)이 보다 

실 으로 조정되는 것(Harter, 2006)과 련되

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남아와 여아 모두 자존감, 양육방식, 래애

착, 성 만족도, 학교생활 응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하게 련되어 있는 변인으로 나

타났다. 등학교 5학년 아동은 자존감이 높고 

부모의 양육방식이 처벌 ․방임 이라고 지각

하지 않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

었다. 한 래애착 수 이 높고 자신의 학업

성 에 만족할수록,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교우

계, 교사 계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 응이 높

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개인요인과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변화하는 다차원  특성

을 갖는다(Fujita & Diener, 2005)는 것을 뒷받

침 해 주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련 변인의 

모형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의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자존감이었

으며, 다음으로 학교 응, 양육방식, 래애착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학업성 에 한 만족도는 

남아의 삶의 만족도에 한 추가  설명력이 없

었다. 물론 이것은 남아의 학업성  만족이 학

교 응이나 래애착 등의 다른 변인과 유의미

한 상 계를 보여주고 있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여아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

은 남아와 동일한 자존감이었으나 학교 응, 양

육방식, 래애착, 성 만족의 순으로 만족도를 

추가 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달리 여아의 경우에 학업성  만족이 삶의 만족

도를 추가 으로 의미있게 설명한다는 결과는 

삶의 만족도에 향을 주는 변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연구들(Cho et al., 2011; Choi, 2012; 

Jo & Kim, 2011; Shin et al., 2010)과 같은 맥락

의 결과이며, 등학교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만 

학업성 이 만족도와 련되어 있다는 연구결

과(Lee & Kwak, 2011)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학령기 후기의 여아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에

서 자신의 학업성취에 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가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 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로 상 아동의 

삶의 만족도 련 변인들을 유형화한 결과 세 

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되었다. 유형화의 타당성 

검토 결과 남아와 여아 각각의 세 군집은 자존

감, 양육방식, 래애착, 성  만족도, 학교생활

응 등에서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나아가 각 군집유형의 특성을 알기 해 먼  

군집간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 다. 그 결

과를 정리하면, 군집1의 아동은 다른 두 군집 

아동보다 자존감, 성 만족도, 래애착, 학교생

활 응이 높고 부모의 양육방식을 덜 부정 으

로 지각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3의 아동은 이러한 다섯 

가지 련 변인에서 상반된 경향과 삶의 만족도 

한 가장 낮은 수 을 보 다. 군집2의 아동은 

5개 변인과 삶의 만족도 수  모두에서 군집1

과 군집3 아동의 간 수 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 다. 그러므로 삶의 만족도 련 변인들  

특정 변인만이 아니라 정  특성 변인의 수

은 일 되게 높게, 부정  특성 변인의 수 은 

낮게 가진 아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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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 이 높다는 Lee와 Park(2011)의 연구결

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련 변인들의 정 인 특성은 높게, 부정 인 

특성은 낮게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군집 특성의  다른 측면으로서 각 군집 내

에서 삶의 만족도 련 변인들이 어떠한 양상으

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의 

모든 군집에서 공통 으로 자존감이 가장 설명

력이 높은 첫 번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

신에 해 정 으로 생각하고 자신에 한 만

족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반 인 삶의 만족도

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문제1에서 삶의 

만족도 측력이 높은 변인이 자존감으로 나타

난 결과와 일 된 것으로서, 자존감이 높은 아

동은 자기 자신에 해 정  태도를 갖고 가

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함으

로써 삶에 한 반 인 만족도가 높다고 할 

때(An et al., 2013; Chae, 2013; J. Kim, 2012; 

Shin et al., 2010) 수용 가능한 결과 다. 따라

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아동이 자기 자신을 정 으로 생각하

고 존 하는 것이 가장 요한 요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삶의 만족도와 련된 다양한 변

인들  남아와 여아의 모든 군집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다른 변인은 학교생활 응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 응 수 이 높

을수록 자존감와 함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

는 Yoo(2012)의 연구 결과나 래나 교사가 아

동에게 정서 인 지원을 제공할수록 아동의 행

복감 는 주  안녕감이 증가한다는 선행연

구(Piko & Hamvai, 2010; Saha et al., 201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등학교 5학년 아동

에게 학교는 하루 일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장

을 제공한다. 따라서 자신이 학교에서 얼마나 

잘 응하고 있는가에 한 주  해석은 이 

시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잘 측하는 요인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폭력

이나 왕따 등의 문제가 아동의 응과 행복을 

해하는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실에서 학령

기 후기 아동의 학교생활 리와 지도가 매우 

요함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이상

의 공통 요인 외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 삶의 만

족도가 높은 군집에서 유의한 설명 변인이 아동

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었다. 즉 남아는 양

육방식 변인이, 여아는 학업성 만족도가 유의

한 추가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패  데이터를 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H. 

Kim, 2012)에 의하면 5학년 남아는 여아보다 

부모의 방임․처벌 인 양육방식을 더 높게 지

각하 으며, 학령기 후기와 청소년 기 남아는 

여아에 비해 신체  처벌을 더 많이 경험하 다

(Moon et al., 2000). 이러한 연구를 볼 때 남아

는 부모와의 부정 인 계나 양육방식에 민감

하고 이러한 남아의 특성의 이들의 삶의 만족도

에 요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아의 경우 성 만족도 변인의 유의한 

기여가 나타난 것은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에게

서 학업성 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의미 있

는 향 변인으로 제시되었다는 Lee와 Kwak 

(2011)의 결과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군집의 여

아에서만 성 만족도 변인의 기여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4～6학년을 상으로 한 Lee와 

Park(2011)의 연구에서 남아와 여아 모두 삶의 

질에 학업성 이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한 것

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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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군집화하여 유형

을 구분하고 설명하 기 때문에 좀 더 차별 인 

변인의 설명력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성 은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의 삶에 

한 안녕감과 만족감을 결정하는 요 요인으

로 성 이 높을수록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된다(e.g. Cha & Kim, 2002; 

Lee & Park, 2011; O. Kim et al., 2006). 더욱이 

경쟁 심의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좋은 성

을 거두는 학생일수록 더 행복하고, 학교 성

이 낮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간주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 군집 모두 학령기 아

동의 삶의 만족도에 성 만족도가 미치는 향

이 다른 요인보다 상 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존감이나 학교생활 응과 같은 

변인이 삶의 만족도를 더 잘 설명하고 성 만족

도의 추가  설명력이 없는 군집의 경우가 많았

다. 특히 삶의 만족도가 낮은 유형에서도 성

만족도가 남, 여아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설명력

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

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상 

아동이 학령기 후기에 속하여 청소년기에 비해 

학업에 한 압력이나 사회  요구가 상 으

로 낮아서 결과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성 이 아닌 학업성

취에 한 주 인 평가와 해석을 칭하는 성

만족도를 포함하 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NYPI(2012)의 ‘KCYPS 2010 4 

패  2차년도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변인 에

서 련 변인을 선정하 으므로 의미있는 삶의 

만족도 측 변인들을 충분히 포함하여 다루지 

못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령기 

후기의 등학교 5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성별로 구분하여 다차원 으로 확인하고 유형

화함으로써 보다 세 하게 분석하 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 등학교 

5학년 남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

인에서 차이가 있고, 그 변인들의 계로써 유

형화된 아동들이 보이는 특성의 차이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한 각종 교

육  지원과 정책  련 로그램을 일률 으

로 구성, 운 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구체 인 로서, 등학교 5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해서는 련 변인

들간의 연 성을 고려하여 각 변인 특성에서의 

변화를 꾀하되 특히 자존감을 높이는데  노

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 학교생활에서 

성 의 향상보다 생활 리와 지도가 요하며, 

남아는 여아와 달리 부모와의 계 요성이 확

인되었으므로 교육 장뿐 아니라 부모도 자녀 

삶의 행복과 만족을 해 부모역량의 강화와 같

은 노력을 통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해 주었다.

이상의 논의와 함께 본 연구에 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교 5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련된 변인은 자존감, 양육방식, 래애착, 성

만족도, 학교생활 응 변인이다. 련 변인들

의 삶의 만족도에 한 향력은 남아와 여아 

모두 자존감, 학교생활 응, 양육방식, 래애착

의 순으로 높고, 여아의 경우 추가 으로 성

만족도가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다. 

둘째, 등학교 5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련 변인들로 구성되는 3개의 군집은 남아와 여

아 모두 공통된 특성을 보인다. 즉 자존감, 래

애착, 성 만족도, 학교생활 응 각각이 가장 

높고 양육방식이 가장 덜 부정 인 군집, 자존

감, 래애착, 성 만족도, 학교생활 응 각각이 

가장 낮고 양육방식이 가장 부정 인 군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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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상 으로 가장 많은 숫자의 아동이 속하

며, 5개의 련 변인별 수 이 간 수 을 보

이는 군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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